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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작가 발굴 10년의 궤적…김리아갤러리 ‘마중물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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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황호동 등 10인 작가 참여
회화, 조각, 설치 등 50점 전시
“올해 전시는 10년의 궤적을 돌아보는 동시에, 다음 1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다.”

서울 청담동 김리아갤러리는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신진작가 단체전 ‘마중물 2025’를 개최한다.

2014년 시작된 ‘마중물’은 올해로 10회를 맞는다. 매해 젊고 유망한 작가들을 소개해 온 김리아갤러리의 대표 기획전으로,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가장 생생하게 반영해 온 프로젝트다.

‘마중물’이라는 이름은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먼저 붓는 한 바가지의 물에서 착안했다. 이 전시는 신진 작가들에게는 창작
과 도약의 계기를, 관람객에게는 새로운 시선을 만나는 접점을 제공해 왔다.

올해 전시에는 김소영, 김수영, 서도이, 이기찬, 이훈주, 정연재, 제갈선, 조서영, 최형준, 황호동 등 총 10인의 작가가 참여한다. 회화,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험성과 조형적 완성도를 갖춘 5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김리아갤러리는 “‘마중물’은 단순한 소개 전시를 넘어, 작가와 관람객, 시장을 잇는 건강한 예술 생태계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플랫폼
으로 기능해왔다”며 “지난 10년간 젊은 예술의 토양을 일궈온 ‘마중물’이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들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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